
1장에서는 거시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여행을 떠나며,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경제위기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을 여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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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이 책을 여행해본다. 우선 거시경제학의 3대 변수인 산출, 실업, 인플레이션을 정

의한다. 이어서 이 책의 각 장을 묶어주는 세 가지 개념인 단기, 중기, 장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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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있는 2개 장은 거시경제학의 주요 문제와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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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로의 여행

거
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형식적 정의보다는 세계 경제를 여행하면서 주요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거시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자를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 더 낫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2019년 초) 정책 당국자는 수년 전에 비해 편히 잠을 자고 있다. 2008년

에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거시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들어섰다. 통상 연 4~5% 수준을 보

였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음(－)의 값을 보였다. 이후 성장률은 양(＋)의 값으로 돌아섰고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많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사람이 남겨진 상처를 걱정한다. 

이 장은 이러한 상황에 감을 갖도록 하고 오늘날 각국이 겪고 있는 거시경제 문제의 일부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위기에 대한 개요에서 시작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즉 미국, 유로 지역,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1－1절은 위기를 개관한다. 

1－2절은 미국을 살펴본다. 

1－3절은 유로 지역을 다룬다. 

1－4절은 중국을 검토한다. 

1－5절은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조망한다. 

신문 기사를 읽듯이 이 장을 읽자.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모든 논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걱정하

지 말자. 단어들은 나중에 정의할 것이고 논점은 자세히 다룰 것이다. 거시경제의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

한 배경 설명으로 간주하자. 1장을 즐겁게 읽는다면 이 책 전체를 즐길 것이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난 후  

1장으로 돌아와 주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거시경제학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

지 판단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사과를 하고  

싶다.

◀

1

이 장의 메시지：높은 실업, 경기침체, 금융위기, 저성장 등 경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에 걸린다. 

거시경제학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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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기

그림 1－1은 200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보다시피 2000~2007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5%였고 30여 개의 부국으로 구성된 선진국은 매년 2.7%로 성장했으며 나머지 신흥경제국과 개

발도상국은 매년 6.6%로 더 빨리 성장했다.

그러나 2007년에 경제팽창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두 배

로 올랐던 미국의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낙관론자는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건축 위축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oard, 미국 중앙은행으로 약어로는 Fed이며 이하에서는 ‘연준’으로 표기함)이 이자율을 낮추어 

수요를 자극하고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관론자는 금리 인하가 수요를 지탱하기에

는 역부족이고 미국은 단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비관론자조차 충분히 비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과거 확장기에 집행된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불량이었다. 

많은 차입자가 대출을 지나치게 받았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밑돌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유인을 낳았다. 이것이 최악은 아

여기서 ‘은행’은 실제로는 ‘은

행과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

다. 그러나 명칭이 너무 길고  

1장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했다. ▶

그림 1-1

세계 경제성장률：전체, 선진국, 신흥경제국(2000~2018년)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July 2018. NGDP_RP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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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은행들은 이들 대출을 묶어 새로운 증권으로 포장한 후 다른 은행과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이 증권들은 종종 또 다른 증권으로 반복해서 재포장되었다. 그 결과 많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이 증권들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증권은 너무 복잡해져 그 가치

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중대한 금융위기로 전환되었지만, 이를 

예상했던 경제학자는 소수였다. 다른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등급을 몰랐기 

때문에 은행들은 서로 금융거래를 꺼리게 되었다. 빌려준 은행이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

려움 때문이었다. 차입이 어려워지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많은 은행이 곤경

에 처했다. 2008년 9월 15일에 주요 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파급효과는 극적이었다. 리

먼브러더스와 다른 은행들 간의 거래관계가 매우 불투명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은행 역시 파산할 

것처럼 보였고 몇 주 내에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것처럼 보였다.

이 금융위기는 곧 중대한 경제위기로 바뀌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그림 1－2는 2007~2010년 미

국, 유로 지역, 신흥경제국 주가지수를 보여준다. 지수는 출발점인 2007년 1월을 1.0으로 두었다. 

그러나 2008년 말 주가는 이전 최고치 대비 절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잃었다. 또한 위기가 미국

저자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하기 2주 전에 IMF에서 수석 

경제학자로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저자는 빠르게 배워갔다.

◀

그림 1-2

미국, 유로 지역, 신흥경제국 주가(2007~2010년)

출처：Haver Analytics USA(S111ACD), Eurogroup(S023ACD), emerging markets(S200ACD),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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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했지만, 유럽과 신흥시장의 주가 역시 미국만큼 하락했다. 후에 이를 다시 다룰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가 폭락에 타격을 입고 이것이 또 다른 대공황의 시작이 될 것을 우려한 사

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다. 매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도 투자를 대폭 줄였다. 주택가

격이 하락하고 빈집이 늘면서 소수의 주택만이 신축되었다. 이자율을 0%까지 인하한 미 연준과 조

세를 인하하고 지출을 늘린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했고 산출도 감소

했다. 2008년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09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위기가 대체로 미국에만 머물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림 1－1과 그림 1－2가 보여주듯

이 그렇지 못했다.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가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

향을 받았다. 

첫째 경로는 무역이었다.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줄임에 따라, 감소의 일부는 외국재 

수입의 감소로 나타났다. 각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했고, 이는 다시 각국의 생산을 위축시켰다. 

둘째 경로는 금융이었다. 미국에서 자금이 절실했던 미국은행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회

수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은행에도 문제가 생겼다. 은행이 어려움에 빠지자 대출이 중단되고 지

출과 생산이 감소했다. 또한 몇몇 유럽 국가의 정부는 부채가 크게 쌓였고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

다. 투자자들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대폭 줄여야 했다. 이는 수요와 생산을 

더욱 감소시켰다. 유럽에서는 생산 감소가 극심해서 이른바 유로 위기(Euro Crisis)가 생겨났다. 요

약하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세계의 경기침체로 변했다. 2009년경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대공황 

이래 가장 낮은 －3.4%를 기록했다.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플러스였지

만 2000~2007년 평균보다 거의 3.5%p 가까이 낮아졌다.

이후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점진적 회복 덕분에 대부분의 경제는 반전되었

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성장은 2010년부터 재개되었고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현재 실업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유로 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장은 보이지만 저조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도 

회복되었으나 그림 1－1에서 보듯이 위기 이전보다는 낮다.

무대를 마련했으니 이제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 유로 지역, 중국을 둘러보자.

 1-2     미국

경제학자가 특정 국가를 살펴볼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생활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산출, 즉 국가 전

체의 생산 수준을 살펴본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인당 산출을 검토한다. 미국에 대한 

답은 그림 1－3에 있다. 미국은 대국으로 2018년 산출이 20조 5,000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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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를 차지한다. 미국은 생활 수준 또한 매우 높아 1인당 산출은 62,5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

지는 않지만 정상에 가깝다.

경제학자는 국가의 건강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때 세 가지 기본 변수에 주목한다.

▒▒ 경제성장률－산출 변화율

▒▒ 실업률－고용되지 않아 직업을 찾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

▒▒ 인플레이션율－경제 내 상품의 평균 가격 증가율

미국에 대한 이 세 변수의 값은 표 1－1에 있다.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첫째 열은 경

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의 평균값을 위기 이전인 1990~2007년 기간에 대해 보여준다. 둘

째 열은 위기가 심했던 2008년과 2009년의 수치를 보여준다. 셋째 열은 2010~2017년의 수치를, 

넷째 열은 2018년의 수치를 나타낸다.

2018년 수치를 보면 경제학자가 현 시점에 미국 경제에 대해 왜 낙관적인지 알 수 있다. 2018년 

성장률은 1990~2007년 평균치에 근접한 2.9%다. 위기와 그 여파로 2010년 10%까지 높아졌던 실

미국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국

가는 어디일까? 힌트：산유국

과 국제금융센터를 생각해보

라. 답을 알고 싶다면 WEO데

이터베이스(이 장 부록의 웹

주소를 참고하라)를 방문해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n current prices’

를 찾아보라.

◀

미국(2018년 현재) 

미국(2018년)
산출：20조 5,000억 달러
인구：3억 2,800만 명
1인당 산출：62,500달러
세계 산출 비중：24%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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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 3.7%인데 이는 1990~2007년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 인플레이션 

역시 1990~2007년 평균과 같은 낮은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 경제는 위기의 영향을 뒤로 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정책 당국이 직면한 주요 거시경제 문제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다. 첫

째는 단기적으로 정책 당국이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다. 둘째는 장

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다. 두 가지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정부는 다음 경기침체를 다룰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회복은 2009년 6월에 시작되었다. 이후 산출 증가세가 호조를 보였고, 이 책 

집필 당시로 보면 115개월 동안 확장세가 지속되었다. 2019년 7월까지 계속된다면 확장세는 1945년 

이후 기록상 최장 기간의 확장이 된다.

그러나 역사가 하나의 지침이라면 확장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미국은 조만간 또 다른 경

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슬픈 현실이 있다. 경기침체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 급감을 낳는 무역전쟁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덜해 발생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

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생각지도 못했

던 사건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경기침체가 닥치면 정책 당국자가 산출 위축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준은 두 가지 이유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연준의 임무 중 하나가 경기침체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준은 산출 위축을 억제하는 데 있어 최상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통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연준은 수요를 자극하고 산

출을 늘리며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수요를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연준이 당면한 문제는 2000년 이후 정책이자율(연방기금금리)를 보여주는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은 아

주 통찰력 있는 인용구를 썼다. 

“알려졌지만 미지의 것이 있

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도 

있다. 후자의 부류가 어려운 경

향이 있다.”

▶

표 1-1 미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1990~2018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7년

(평균) 2018년

경제성장률 3.0 －1.3 2.2 2.9

실업률 5.4 7.5 6.8 3.7

인플레이션율 2.3 1.3 1.6 2.3

경제성장률：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연평균, 인플레이션율：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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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연준은 이자율을 2008년 7월 5.3%에서 2008년 12월 

0% 수준까지 인하했다. 이후 이자율은 2015년 말까지 0%에 가깝게 유지되었으며 이후 약간 높아

져 현재 2.4%에 머물고 있다.

연준은 왜 0%에서 멈추었을까? 더 낮추고 싶었지만 이자율이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

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채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은 언제든지 0%의 이자율을 지불

하기 때문에 모두 현금을 대신 보유할 것이다. 이 제약조건은 명목이자율 하한(zero lower bound)

이라 하며, 이것이 연준이 2008년 12월에 도달한 한계이다.

이제 이자율이 인상되었는데 왜 명목이자율 하한이 여전히 문제일까? 과거 기준으로 볼 때 이

자율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연준이 이자율을 인하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

을 시사한다. 만약 또 다른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연준은 정책이자율을 2%p 정도만 낮출 수 있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는 없을까? 재정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의 뒷부분

에서 보겠지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그러나 이들 다른 수단으로 충분할지는 

확실치 않다. 많은 경제학자가 다음 경기침체의 깊이를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

가 바로 이것이다.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

은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의 마이너스 이

자를 지불하더라도 일부 채권

을 기꺼이 보유할 수 있다. 그

러나 사람들이 채권에서 현금

으로 돌아서기까지 금리가 얼

마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

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무렵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답변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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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
센
트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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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00년 이후 미국 연방기금금리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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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의 저조한 증가는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방금 논의한 것처럼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수요의 움직임과 중앙은행의 결정

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요인은 생산성 증가

로, 생산성 증가가 없다면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있어 걱정스러

운 뉴스가 있다. 표 1－2는 1990년 이래 미국에서 비농업 민간 부문과 제조업 부문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보여준다. 보다시피, 2010년대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20년보다 훨씬 낮

아졌다.

이 점을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생산성 증가율은 매년 크게 변하며, 일부 경제학자는 단지 몇 년

간 좋지 않았던 것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측정 문제로 인해 산출 

측정이 어렵고 생산성 증가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신형 스마트폰의 생산성을 

구형 모델과 어떻게 비교해 측정할까? 신형 스마트폰은 구형 모델과 같은 가격으로 구형 모델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형 스마트폰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만, 이러한 생산

성 향상을 측정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학자는 미국이 실제로는 생산성 저

성장기에 들어섰고, 현재 IT 혁신의 주요 성과는 이미 실현되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기술진보가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히 걱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의 둔화가 불평등 확대라는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가 높으면 불평등이 커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가난

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2000년 이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실제로 감소했

다. 정책 당국이 이 추세를 뒤집으려면 생산성 증가를 높이거나 불평등 증가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책 당국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이다.

 1-3     유로 지역

1957년 유럽 6개국이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지대인 공동 유럽시장을 형성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2개 국가가 추가되어 총 28개국이 되었다. 이 그룹은 유럽연합(European 

IT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어이다.

▶

표 1-2 노동생산성 증가(1990~2018년, 10년 평균)

퍼센트 변화：연율(평균)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8년

비농업기업 부문 2.2 2.8 0.9

제조업 4.1 3.6 0.4

출처：FRED database PRS85006092, MPU49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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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EU)으로 불리며 그 범위는 경제 영역을 넘어선다.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정부

에 EU 탈퇴 권한을 부여했다.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영국이 탈퇴하면 27개국이 남게 된다.

1999년, EU는 한 발 더 나아가 각국 통화를 단일 통화인 유로(euro)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처음

에는 11개국만이 참여했지만 이후 8개국이 추가되었다. 현재 19개국이 유로 지역(euro area)으로 

알려진 이 공동통화지역(common currency area)에 속해 있다. 

그림 1－5의 수치가 보여주듯 유로 지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유로와 달러의 현재 환율

로 보면 유로 지역의 산출 규모는 미국 산출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EU 전체의 산출은 미국 산출

의 90%에 달한다.)

표 1－3은 1990~2007년, 2008~2009년, 2010~2017년, 2018년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

이션율을 나타낸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급박했던 2008~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특징

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은 회복했지만 유로 지역의 성장은 여전히 부진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12년과 2013년 모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2018년에

는 2%에 이르렀지만 실업률은 8.3%로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목표치 2%보다 낮다. 

유로 지역은 오늘날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실업을 줄일 방법이다. 둘째는 공

동통화지역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방법이다. 두 과제를 차례로 보자.

유럽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2018년만 보더라도 8.3% 수준인 유로 지역의 높은 평균 실업률은 국가별로 나타나는 큰 차이를 

숨기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각각 20%와 15%이다. 반면 독일의 실업률은 3%에 가

깝다. 중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가 있으며, 실업률은 각각 9%와 11%이다. 따라서 실

업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각국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문제의 복잡성을 보려면 실업률이 높은 스페인과 같은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림  

1－6은 1990년 이후 스페인 실업률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장기 호황 

이후 실업률은 1994년 25%에서 2007년 8%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실업은 다시 폭증해 

2013년에 25%를 넘어섰다. 그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15%에 머물고 있다. 그림은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 오늘날 높은 실업률의 일부는 1－1절에서 논의한 위기와 수요 급감의 결과일 것이다. 주택시장

은 활황에서 붕괴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더해져 2008년부터 실업이 증가했

다. 결국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업이 추가로 더 감소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활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스페인의 실업률은 8%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이는 위기

와 수요 감소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실업률

이 10%를 초과했다는 점은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과제는 이들 문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명칭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였으며 아

직도 이 명칭을 볼 수 있다. 현

재 EC는 유럽연합의 집행부인 

European Commission을 의

미한다.

◀

유로 지역은 ‘유로존(Euro－

zone)’이나 ‘유로랜드(Euro－

land)’라고도 불린다. 전자는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후자는 

디즈니랜드 같은 인상을 주므

로 이 책에서는 이를 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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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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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지역(2018년)
산출: 13조 7,000억 달러
인구: 3억 4,100만 명
1인당 산출: 40,175달러
세계 산출 비중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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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지역(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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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유럽 국가가 노동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믿고 있다. 노동

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이 고용을 꺼리

게 되었고 결국 실업이 증가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파급효과가 생겨났다.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는 후한 실업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자의 구직 의욕이 감퇴하고, 

이 역시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법은 노동자 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표 1-3 유로 지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1990~2018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7년

(평균) 2018년

경제성장률 2.1 －2.0 1.3 2.0

실업률 9.4 8.6 10.6 8.3

인플레이션율 2.1 1.5 1.0 1.5

경제성장률：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연평균, 인플레이션율：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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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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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rigidity)을 제거하고, 미국식 노동시장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이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고 실업률은 낮다.

그러나 저자를 포함한 다른 경제학자는 더 회의적이다. 이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며 관대한 사회

보험도 제공한다. 이는 문제가 보호의 강도보다는 구현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

제학자들은 저실업 국가들의 어떤 정책이 적절하고, 또 그 정책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주장한다. 

이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 유럽의 거시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유로는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유로화 지지자는 우선 유로의 상징적 중요성을 지적한다. 과거 유럽 국가들 간에 발생했던 많은 

전쟁에 비추어볼 때 공동통화 채택은 영구적인 분쟁 종식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다. 그들은 또한 

공동통화 사용의 경제적 이점을 지적한다. 유럽 기업은 더 이상 환율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

며 국경을 넘을 때의 환전도 사라졌다. 유럽 국가 간 무역장벽의 제거와 더불어 유로는 경제대국

의 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로로의 전환이 21세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주요 경제사건 

중 하나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유로의 상징성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우려한다. 위기 이전

에도 이들은 공동통화가 공동의 통화정책을 의미하며, 모든 유럽 국가의 이자율이 같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경기침체에 빠져드는데 다른 국가는 경기활황에 놓여 있으면 어

떻게 될까?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는 지출과 생산의 증가를 위해 낮은 이자율이 필요하지만, 경기

가 활황인 나라는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두 나라의 이자율이 동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국가가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게 될 위험은 없는가? 아니면 경

기과열을 식히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공동통화는 유로 지역 내에서 정책수단으로 환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적자가 과도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국가는 어떻

게 해야 할까? 환율을 조정할 수 없다면, 경쟁자들에 비해 가격을 낮추어야만 한다. 이는 고통스럽

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 것이다.

유로화 위기(euro crisis)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논쟁은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더는 그렇

지 않다. 위기로 말미암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까지 많은 유로 회원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를 겪었다. 자국통화를 가졌다면 통화가치를 절하시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과 통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는 몇몇 국가가 유로화

를 탈퇴해 통화정책과 환율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다른 경제학자는 탈퇴

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파괴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유로화 사용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

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기존의 경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것이다. 이 문

제는 앞으로 한동안 뜨거운 쟁점으로 남을 것 같다.

이 책 집필 당시 일부 이탈리

아 정치인은 저성장에 시달리

는 이탈리아가 유로화 밖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유

로화 탈퇴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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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중국

중국은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정당한가? 그림 1－7의 지표들을 처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인구수는 막대해 미국의 4배를 넘는다. 그러나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 기준의 값을 달러/위안 환율

로 곱해 달러로 표시하면 산출 규모는 13조 5,000억 달러로 미국의 약 60%에 불과하다. 1인당 산

출은 단지 9,700달러로 미국 1인당 산출의 약 1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 관심이 집중될까?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유를 보기 위해 1인당 산

출로 되돌아가자. 미국과 같은 부국의 1인당 산출과 중국처럼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많은 재화의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 

있는 평범한 식당의 평균 식사가격은 약 40달러지만, 베이징에서는 약 50위안으로 현재 환율 기

준으로 약 7.5달러이다. 달리 말해 동일한 소득(달러 기준)으로 뉴욕시보다 베이징에서 더 많은 물

건을 살 수 있다.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면 이러한 차이를 교정해야 한다. 이 차이를 교정한 척도를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기준이라 한다. PPP 기준을 따르면 중국의 산출은 

중국(2018년)
산출：13조 5,000억 달러
인구：13억 9,000만 명
1인당 산출：9,700달러
세계 산출 비중：16%

중국(2018년 현재)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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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3,000억 달러로 추정되어 미국보다 크다. 그리고 중국의 1인당 산출은 약 18,100달러로 미국 

1인당 산출의 3분의 1 수준보다 조금 적다. 이것이 중국의 생활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이

다. 분명히 미국이나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훨씬 낮지만, 그림 1－7에 나타난 것보다는 높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중국은 30년 이상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것은 1990~2007년, 

2008~2009년, 2010~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의 첫 행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1990년 이래(실제로 10년을 더 연장하면 1980년 이래) 

2000년대 말까지 중국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다. 이것은 매 7년마다 생산 규모가 2배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를 미국과 유럽에 비교해보면 중국이 주요국으로 포함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 왜 그렇게 빠르게 커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표 1－4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첫째는 데이터에서 위기의 영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008~2009년간 성장률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실업률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여타 세계와 폐쇄적인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다. 중국의 수출은 위기 동안 둔화되었다. 그러나 수요에 대한 악영향은 중국 정부

의 공공투자 중심의 상당한 재정팽창으로 거의 상쇄되었다. 그 결과 수요 그리고 그에 따라 생산

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둘째는 경제성장률이 위기 이전 10%에서 위기 이후 8% 미만으로, 2018년에는 6.6%로 감소했

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

이 새로운 저성장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앞서 수치의 정확성 여부도 의문이 된다. 중국의 성장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과장된 

것은 아닐까? 결국,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된 부

문이나 지방의 성과를 과장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는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짓는다. 통계지표는 선진국만큼 신뢰할 수 없지만, 뚜렷한 왜곡은 없고 

중국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매우 높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분

부국들을 비교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작아진다. 따라서 앞에

서 미국과 유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이 문제는 

크지 않았다.

▶

70법칙(rule of 70)：어떤 변

수가 2배가 되는 연수는 그 변

수의 증가율로 70을 나눈 값과 

일치한다. ▶

표 1-4 중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1990~2018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7년

(평균) 2018년

경제성장률 10.2 9.4 7.9 6.6

실업률 3.3 4.3 4.1 4.0

인플레이션율 5.9 3.7 2.9 2.2

경제성장률：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연평균, 인플레이션율：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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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한다. 첫째, 매우 높은 수준의 자본 축적이다. 중국의 투자율(산출 대

비 투자 비율)은 46%로 매우 높다. 반면 미국의 투자율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산출도 증가한다. 둘째, 급속한 기술진보이다. 중국 정부의 전략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은 중국기업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

에 이는 생산성과 산출을 증가시켰다. 또 다른 전략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

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외국기업과 함께 일하고 배워서 중국의 생산성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높은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의 달성은 쉬워 보인다. 모든 가난한 국가도 

따를 수 있고 따라야만 하는 쉬운 처방전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은 덜 분명하다. 중국은 계획경

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와 중부 유럽을 포함한 체제전환국들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시기에 산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중국보다 크게 낮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은 광범위한 부패와 열악한 재산권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을까?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

한다. 일부는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중국이 취한 첫 번째 개혁은 1980

년에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이 국가 소유로 남아 있다. 다른 이들은 공

산당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경제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엄격한 정치적 

통제가 최소한 신설기업에게나마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해 투자동기를 제공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그에 따라 다른 가난한 국가들이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취할 수 있지 배움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일련의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경기 둔화는 어디

에서 비롯한 것일까? 중국 정부는 고성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 대부분의 경제학자 그리고 실제로 중국 당국 스스로도 이제 저성장이 바람직하며 투자율 감소

는 산출을 소비로 더 전환함으로써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은 중국 당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이다.

 1-5     앞으로의 논의

이것으로 세계 경제 여행은 끝났다. 물론 살펴볼 만한 다른 많은 지역이 있다.

▒▒ 인도：13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난한 대국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해 세

계 경제대국이 되고 있다.

▒▒ 일본：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 경제성장 실적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경제 기적이라 불렸

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은 매우 저조했다. 1990년대 초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일본은 연평균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불황에 빠져 있다.

▒▒ 남미：199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며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분적

이러한 기술이전은 그 일부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는 대상

이며 양국 간 무역분쟁의 원천

이다.◀

엄격한 정치적 통제는 부패를 

확대시키고, 부패는 투자를 위

협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강력

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으로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 중부 및 동부 유럽：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국가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전환은 초기에 산출 급락을 낳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높은 성

장률을 달성하며 서부 유럽을 추격하고 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수십 년간 경제 정체로 고통 받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매년 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고, 대륙의 대부분 국가에

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첫 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드러난 질문들을 생각해보자.

▒▒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큰 문제들：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는 미국에서 여타 국가로 

왜 그렇게 빨리 번졌는가? 돌이켜보면,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했는가? 

통화 및 재정 대응은 적절했는가? 유럽에서 경기회복은 왜 그렇게 느린가? 중국은 위기 동안 

어떻게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 경기침체에 대응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유로 지역과 같은 공동통

화지역에 가입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지속되는 고실업을 줄이기 위해 유럽은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있는가?

▒▒ 왜 경제성장률은 국가마다 그렇게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서도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선

진국 경제가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가난한 나라들이 중국

을 모방해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성장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가?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분석 수단을 발

전시켜 가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되돌아와 이들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보여

주는 답을 검토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Great Financial Crisis)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로 지역(euro area) 

공동통화지역(common currency area)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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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문제

1.	� 이 장의 내용에 기초해 다음에 대해 ‘사실’, ‘거짓’, ‘불확실’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라.

a.	2009년에 선진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음(－)의 값을 보였다.

b.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

복했다.

c.	전 세계 주가는 2007~2010년간 하락한 후 위기 이전 수

준으로 회복했다.

d.	영국의 실업률은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

e.	중국의 높은 성장률은 신화이다. 이것은 오도하는 공식 

통계의 산물일 뿐이다.

f.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주요 유럽 국가가 공동통화를 수

용했을 때 시작되었다.

g.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피하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낮추

고,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높인다.

h.	유로 지역, 미국, 중국의 1인당 산출은 상당히 다르다.

i.	 미국의 이자율은 2009~2018년까지 0%대에 있다.

2.	� 유럽에서의 거시경제정책

	� 복잡한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들을 조심하자. 다음 주장

을 검토하고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논의하라.

a. 유럽의 높은 실업률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 된다.

b. 경제력을 규합하고 공동통화를 받아들이는 데 무슨 문제

가 있는가? 유로는 유럽을 위해 분명히 좋은 선택이다.

심화문제

3.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a.	2018년에 미국 산출은 20조 5,000억 달러였고, 2017년 

중국의 산출은 13조 5,000억 달러였다. 2017년부터 중

국은 연간 7.9%로 성장하고, 미국은 2018년부터 2.2%로 

성장한다고 하자. 이것은 본문의 표 1－1과 표 1－4에서 

가장 최근 해에 양국이 보였던 수치이다. 이 가정과 스프

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과 중국의 2017년과 

2018년 이후 100년간의 산출을 각각 계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라. 중국의 산출이 미국의 산출과 같아지는 데 몇 

년이나 걸리는가?

b.	총산출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면, 중국인은 미국

인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는가? 설명하라.

c.	1인당 산출은 생활 수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중국

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1인당 산출을 높였는가? 이러한 

방법은 미국에 적용 가능한가?

d.	생활 수준(1인당 산출)을 높이는 데 있어 중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이 따를 만한 모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가?

4.	 2015년 현재 1인당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경제 문

제로 확인되었다. ‘2018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

ERP_2018_Final－FINAL.pdf)를 구해 ‘Productivity and 

Related Data’ 표를 찾아라(Table B－16). 이 테이블은 엑셀 파

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a.	비농업기업 부문의 근로시간당 산출이 나타난 열을 찾

는다. 이 수치는 2009년 값이 100인 지수로 표현되었다. 

2009~2010년 근로시간당 산출 증가율을 계산하라. 이 

값의 의미는 무엇인가?

b.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1970~1979년, 1980~ 

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7년의 

근로시간당 산출의 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라. 지난 10년

간의 생산성 성장을 다른 10년과 비교하라.

c.	더 최근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찾아 

2017년을 포함해 근로시간당 산출의 평균 증가율 추정

치를 다시 계산하라. 생산성 증가가 개선되었는가?

추가문제

5.	 미국의 경기침체

	 이 문제는 지난 60년간의 경기침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미

국 경제분석국(BEA) 웹사이트(www.bea.gov)에서 1960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구하라. BEA의 Survey 

of Current Business 책자에서 표 1.1.1은 실질 GDP의 % 변화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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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스프레드시트로 복사할 수 있다. 1960

년 1분기부터 가장 최근 분기까지 분기별 GDP 증가율을 그림으

로 나타내라. 음(－)의 성장률을 보인 분기가 있는가? 2분기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의되는 경

기침체에 대한 표준적 정의에 기초해 다음 문제에 답하라.

a.	미국은 1960년 이래 경기침체를 몇 차례나 경험했는가?

b.	각 경기침체는 몇 분기 동안 지속되었는가?

c.	기간과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심각했던 2개의 경기침체

를 찾아라.

6.	 5번 문제에서 여섯 차례 전통적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분기를 찾

아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절 조정된 실업률에 대한 

월별 시계열 civilian unemployment rate을 찾아라. 1969년부

터 최근까지의 월별 실업률 시계열을 복사하라. 모든 시계열은 계

절 조정된 수치를 사용하라.

a.	1969년 이래 개별 경기침체를 검토하자. 음의 성장률을 

보인 첫 분기 첫 달의 실업률은 몇 %였는가? 음의 성장

률을 보인 마지막 분기 마지막 달의 실업률은 몇 %였는

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b.	어떤 경기침체에서 실업률 증가가 가장 컸는가? 산출이 

처음 하락한 분기 직전의 실업률에서 시작해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경험한 가장 높은 실업률까지를 

살펴보라.

7.	 유럽의 실업률

	 FRED 데이터베이스에는 유럽연합 전체와 개별 국가의 실업률(계

절 조정)과 스페인 실업률(그림 1－6)의 최근치가 포함되어 있다. 

2000년부터 최근 데이터까지 아래의 실업률에 대한 월별 자료를 

검색하라.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Total: All Persons 

for the European Union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Total: All Persons 

for Spain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Total: All Persons 

for the United Kingdom

a.	영국의 가장 최근 실업률이 유럽연합이나 스페인보다 훨

씬 낮은가?

b.	스페인 실업률의 2013년 4월 정점 대비의 변화를 유럽연

합 실업률의 2013년 5월 정점 대비의 변화와 비교하라.

지난 5년간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을 알고 싶다고 하자. 50년 전 

의 답은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책이 있는 도서관을 방문해, 인

플레이션율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옮겨 적고, 깨끗한 종이 위 

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데이터 수집 방 

법의 개선, 컴퓨터 및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인터넷 접속 

덕분에 이런 일은 훨씬 쉬워졌다. 이 부록은 데이터를 찾는 방

법을 알려준다. 데이터는 작년의 말레이시아 인플레이션율일 

수도 있고, 1959년 미국의 소비일 수도 있으며, 1980년대 아일

랜드의 실업률일 수도 있다.

데이터를 찾으려면

무료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네 가지 좋은 데이터 소스는 다

음과 같다.

▒▒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base): 세인트루이

스 연방준비은행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는 자료

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많은 거시경제와 금융자료를 

제공한다. https://fred.stlouisfed.org/

▒▒ WEO(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세계 대부

분의 국가(현재 189개국)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통화

기금(IMF)이 관리하는 자료원이다. 1년에 두 번 업데이트

되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기본적인 거시경제 자료를 제공한

다. 2018년 10월 자료는 www.imf.org/external/pubs/ft/

weo/2018/02/weodata/index.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 OECD.stat：세계 대부분의 부국을 포함하는 국제기구인  

부록 1：거시경제 데이터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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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지하는 자료이다. 이들 국

가는 세계 산출의 약 70%를 담당한다. OECD 자료의 한 가지 

장점은 많은 변수를 회원국 간에 비교할 수 있다(또는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알려준다)는 것이다. https://stats.oecd.org/

▒▒ AMECO：유럽연합위원회가 관리하는 연간 거시경제 자료

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상세한 거시경제 자료를 제

공한다.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ameco/

user/serie/ SelectSerie.cfm

(때때로 훨씬) 더 긴 과거 시계열의 경우 다음이 좋은 자료이다.

▒▒ 미국의 경우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발행하는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Parts 1 and 2(www.census.gov/prod/www/

statistical_abstract.html).

▒▒ 많은 국가에 대한 장기 역사적 통계로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Paris, 1995. 이 연

구는 56개국에 대해 1820년까지 올라가는 데이터를 제공

한다. 더 광범위한 자료로는 앵거스 매디슨의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Development Studies, 

OECD, 2001과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Development Studies, OECD 2004가 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장을 읽을 때쯤이면 새로운 사건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으려면 다음 세 가지 자

료가 매우 유용함을 알게 될 것이다.

▒▒ WEO：세계 전체와 특정 회원국의 주요 경제 문제를 설명 

한다.

▒▒ OECD Economic Outlook：OECD가 회원국의 주요 경

제 문제를 설명한다(연 2회 발행). www.oecd.org/eco/

outlook/economic－outlook/

▒▒ The Economist：전 세계 경제 및 정치 문제에 대해 매우 유

익한 정보를 주지만 종종 의견이 갈리는 잡지이다. 마지막 4

쪽은 많은 국가의 산출, 실업률, 인플레이션, 환율, 이자율, 

주가에 대한 가장 최근 수치를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의 기사와 자료는 유료다.

핵심 용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단순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 일부

는 전공을 이수하고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하기 위

해 수업을 듣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학 석사나 박사 학위

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대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민간 부

문에서 일하며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나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학계의 일자리

도 이와 요건이 비슷하다.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홈페이지에서 경제학 전공자의 경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aeaweb.org/resources/

students/careers

부록 2：거시경제학자가 하는 일


